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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께하는선교사역 
주님의놀라운은종 

천우교회성도들 

2004 단기선교사역에 동잠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에 단기선교의 사명을주신 이후， 우 

리는 일심으로 이 일에 매진해 왔고 오직 십X까의 복음을 전히는 

데만 총력을 기울였다. 때로는 우리의 단기선교7} 시대에 뒤떨어 

진 것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따가운 비난도 있었지만， 우 
리는주님이 부탁하신 대로오직 복음만들고나아가예수그리스 

도의 구원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직한 순종을 기쁘 
게 여기사 선교현%에서 많은 영흔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해마 

다 더 많은 충현의 성도들이 단기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열심을 
부어주셨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이웃 교회들도 우리의 단기선교 사역 

에 좋은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몇 교회에서는충현교회의 단 

기선교사역을함께배우고참여하기를원하고있다 올해에는천 

우교회 성도 열 분이 우리와 똑같이 CMTC훈련과 언어훈련을 받 
고， 충현교회 교구 단기 선교팀에 분산 배치되어 단기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 하였다. 비록 소속 교회는 달랐지만 같은 믿음으로 같 
은 주를 섬기고 있었기에 한 형제자매처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 

할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어떤 성 

도들은 자신의 사역비를 전액 부담하고 감사헌금까지 드렸다고 

한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교회와 함께 이 귀한 선교사역을 행하게 하 
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저기에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깃발을높이 들게 하신다. 이웃교회와함께 하는선교사역! 정말 

놀라운은총이요축복이다. 오 주여! 이 땅에 있는모든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순결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날을 속히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일에 도구로 사용하 
시옵소서.아멘! 

달고 오묘안그말씀(5-7월 금요집회메시지 요약)-전국 북음 

1989년 3월 4일 창간 

“처음에는 낯절고 두렵11만 었습니다” 

9박 10일간의 닫끼선교 저음에는 너무나 낯설께 느며셨다. 샘전 저음 해 보는 일이있고 ， 모든 면에서 자신 

이 없었다 다른 사림띈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처럼 느떠졌다. 그러나 CMTC 훈련과 언어 

운련을 받으면서 나는 접짐 번와아고 있었다 반복되는 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혀|를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이 E뻐! 남껴두신 죄고의 목적이 전도요 선교임을 알'11 되었다. 십자가 복음을 전O~는 것이 곧 잠 사랑의 실전 

임도 깨닫꺼| 되었다. 처음에 가셨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 속에 담대맏| 셉껴냥다 그래서 “마음을 암뻐l 

하고 담대0 1 하라 두려워 맙며 놀라지 말라 너미 어디로 까든지 네 아니님 나 여호와까 너와 합께 마느니라’1수 

1:9b)라느 마쓰으 북드고 서교지로 O~아O~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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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섯깨 날 시역부터 예끼지 못만 어려웅에 부딪01고 말았다. 빈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블 보 

며 숨이 턱 막였다. ‘과연 저들에'11 마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O~며 망설여셨다. 그래도 전도지를 낀네 

고 익숙하지 않은 면지 언어로 말을 낀네고 전도지도 읽어주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끼 1만 듯 전도지도 보고 우 

리의 선도를 듣던 사람들이 이내 싫증을 내'1 시작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아였다. 그런 상왕도 싫었지만 LH 자신이 더욱 실망스러웠다 영식적무로 전도지를 낀네주고 전도지를 몇 빈 읽 
어준 껏으로 할 일블 다 했다며 무!만응 얻무려 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그 날 나는 외개를 잡 많이 

했다. 여|수님께서 늘 까난하고 병들고 약인 자들을 잦아까섰고 그들에게 선굳 복응을 전하섰음을 샘각뻐| 되 
었다. 내 자신을 낮추고 ， 가르치는 자까 아니라 섬끼는 자로 그들 ， ~문데 서야 암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깨 

닫게 된 운만부터 모든 갯은 번미였다. 
아나는!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섰다. ‘여호와 91레’라는 탄성이절로 나올 접도로 모든 일을 마나님께서 앞 

서 주비하셔고 뻐하셔다. 주비도! 자소에서 주비되 여호드으 마L배! 아셔고 보으으 저마끼! 하셔다. 모드 사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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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아나넘께서 마지 ‘내가 이미 준비빼 농았으니 너는 와서 그저 입을 열끼|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맡 

았다 내가 준비애 ，간 언어와 몸동작으로 복음을 전마먼 ， 듣는 사람들은 운수ψ11 복음을 믿었다 때로는 영온 

을 빨아들일 것 맡은 눈동자로， 때루는 으|십쩍이 마먼서도 구원에 대안 R렬안 욕구로 복응을 듣고 그어! 반응쨌 
다. 성령의 역사를 실암아는 운간이있다. 내 짧은 말로 아무리 잘 설영안다 OH도 이~I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믿 
으으 시어 ^ .̂  이으까? 닙까L하 이이다 「러데 서련께서 ~1111 하사 「 노라。 끼저으 친m 이루신 껏이다. 

Q.~ .. g. ~ I .~~ : ... ~.~ .~.I ~ . .0..0 。 ’ ... ~ .. ~l.~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치|염만 후로는 맙 그CH로 담대0~'11 ’ 나아가이q든 복음을 전마였다. 아q님께서 접 

말 때에 따라 합당안 지혀!를 주신다는 것을 실김6써l 도!있다. 

^t역지으! 영혼들보다 내가 더 콘 은어!를 받은 깃 밑아 앤지 미안만 만음이 든단· 정말 내까 안 
이으 아나도어어다. 그저 X 니매I~조하니 모드 이。 ~ L，이 마아 OH해 X셔다. 나느 그 

~~.μ -.-口 r 。 ‘ 1" ... 2늠 -.-디 ξ Ó. ~， t.' .. T .M 

저 도구로 주님의 앨! 붙틀려 있있을 뿐이다 모든 영광을 아나님꺼| 돌려드로L - 1--­
다. 아묵러 다끼서교메 자{)1~ ~ 이도로 배려째 주시 훗O~교회에 끼}사 

흔 t.; 'L -- 11 0 .. I ~ "T. M:-:-:-:S-... . T. . ~ .. O. ~~:-:-:I ... ~I ... q .. ~ 

드리며 .맡븐 팀 QI 사랑아는 성도틀.꺼|도 ‘암사드린다t 

- 천우펴에서 0 1기호 성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제l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생명 

이 두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짐을 살 

펴보았다. 또한 이 세상과 저 세상 
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 

활을 중심으로 나뀐다는 것과， 두 
세상 사이에는 서로 겹치는 시간이 
있음도살펴보았다.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마기복음 1장 21， 22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다. 이를 종합해 보건대， 
우리 주님의 사역과 천국복음 선포는 병 고치심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그 특정이 있 
다. 한 마디로 주님은 천국복음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단의 사슬에서 풀어주시 

려고 인간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의 나라를 공격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사단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있지 않은 영적 존재이기 때 
문에 사단을 결빅히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거하심으로써， 또한 사 
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행사히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사단은 그 힘을 잃 
은 것이요 또 결박을 당한 것이대마 12 : 2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향하여 가시 
기 전에 70인의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꺼기 있는 병 
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녹 10:아라고 일 
러주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까지도 저들에게 항 
복했대녹 10:1η.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8절)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이 그 절정으로부터 
떨어졌음을밝히셨다. 

• Þ" ~ 1../," /\ I L ':'J ,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맛봄으로 
제3장 띠 세2빼 았는 전휴 써(히 6:밍 이 악한세대로부터 해방 

을 얻고(롬 12:잉 하나님 나라의 축 

복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게 됨으로써(고전 15:22~26) 다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완전 
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세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있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자들의 부활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리를 바치게 되는데， 이 때에 하나님 나라 
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원수 죽음이 멸망당효에 바로 이것이대계 20:12). 그러 
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최후 부활의 시작인 것이다(요 14:19, 빌 3:10, 엠 2:5). 부 
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 세대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돗한다. 
그런데 사망에 대한 정복처럼 사단에 대한 정복도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먼저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첫 단계이다. 또 사단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무 
저갱에 던져진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불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는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는 것이 함께 언급되어 

사빵11 대한 첫 번째 승리는 이미 이루어져 하나님 니라의 권세는 이미 사단의 영역， 곧 
이 세샘l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댄1 대한 이 같은 첫 번째 정복으로 임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니라는 가깨l 와있는동시에 이미 현존히는것이다. 이미 현 
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째l 이루어지는 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눈에는 이 세%에 전과 다를 바 없고 사단의 세력도 
여전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 
나님의 영광의 나라로들어갈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천국복음인 것이다. 

(6월 11일， 6월 18일자 메시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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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OF CHRISTIANITY 

“lndeed,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2 Timothy 3:12) 

S~이O rT빼T 
did. However, when we look at the Bible, we do not really want to 

do what it says , and sadly, many actually do not . Persecution , 

temptation, or tribulation comes, and people give up. Samuel told Saul 

that God regretted making him king because of his disobedience (see 1 

Sam. 15:11). Christians say that they want to practice their faith and do 

what the Bible says, but too many end up not doing it. Oemas started 

out with Paul, but deserted him because he loved this present world 

(see 2 Tim . 4 :1 이 Why is that? What is the real cost of being a 

Christian? 

Christians lose family and friends. Luke 14:26 tells us, "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Family and friends should not discard you 

when you become a Christian, but most do. Their love should be as 

Proverbs 17: 17 says, “ A friend loves at all times, and a brother is born 

for adversity," but usually is not. The good news is that in losing family 

and friends, you immediately gain a great friend, Jesus Christ. If you do 

not think about Christ as your best friend , you will not want to lose 

your family and friends. Jesus said, “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1 command you"(Jn . 15:14). 00 you really count Jesus as your best 

friend? Matthew 10:37 says,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Jesus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He 

calls you His friend , but instead of making Him your best friend , yqu 

enjoy the friendship of others more. Are you willing to pay the cost? 

On the one hand, you will lose many earthly friendships, but on the 

other hand, you will gain the best friend ever 

Christians lose influential power and authority. When you live as a 

Christian, your earthly friends look at you unfavorably because you do 

not think like them. Their ideas of success are not the same as yours 

because they love the things of the world, like money, popularity, and 

style. You could care less about such things. As such, whatever you 

say or do does not usually mean much to them because they think you 

are stupid. 1 Jn . 2:15 says, "00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As a Christian,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is 

earth. If you love the things of this world, what difference is their 

between you and an unbeliever? You cannot go the 

them through the word of God, "1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2 Tim. 4:1-2) . Please , do not monkey around . 

Christianity will cost you to lose your influence on one side, but on the 

other side, you will gain influence in saving souls 

Christians lose joy. When you throw everything of earthly value 

down, whatever enjoyments this earthly life offer, like eating, drinking, 

sleeping, and fellowshipping , you give it all up. Psalm 144:15 says, 

"How blessed are the people who are so situated; how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Indeed, you will lose earthly 

enjoyments, but you will gain joy in the Holy Spirit, “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Rom. 14: 1 기 . 00 .you believe it? The world ’s JOYs are 

tempora이， but God's jo엽 are eternal. Jesus said, “ Truly, truly, 1 say to 

you, that you will weep and lament, but the world will rejoice; you will 

be sorrowful, but your sorrow will be turned to joy" (Jn. 16:20). To lose 

a little earthly joy in order to gain a little heavenly joy is not much of a 

loss 

Christians lose their lives. “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Mk. 8:35). Here is the eternal battle. If you live an earthly life, 

you willlose eternallife. If you live a godly life, you will gain eternallife. 

“ If your hand causes you to stumble, cut if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crippled, than, having your two hands, to go into hell, into the 

unquenchable fire" (Mk. 9:43) . Those who choose the world’s way will 

go away in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 

(see Mt. 25 :46) . When Jesus returns , He will be "dealing out 

retribution to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to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These will pay the penalty of 

eternal destruction,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power" (2 Thes. 1 :8-9). 

Christian, you willlose much, but what you gain from your losses will 

be much better. When you deny yourself, God is on your side, and He 

will not deny you. He makes it so you become a part of Him. You are in 

Him and He is in you . You are His. Romans 8:31 says,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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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주일 얻교 

I c~，음추일 성교l 

어떤 q'l를 Xl불화l고 았는'l?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담후 3:12) 

저를포함한많은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원합니다 하지만정작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이 밀F하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많은사람들이 실제로그런삶을살지 않습니다. 핍박， 시험， 시련이 닥치 
면 쉽게 포기해 벼립니다 사무엘은 λ}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01 샌을 왕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신다고 말했습니다(삼상 15:11 참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신들은 믿음을 실천하고 싶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 
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데마도 한 때는 비울과 함 
께 선교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데마는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딩후 4:10 참조). 왜 이런 일이 생기 
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7.1 러야 하는 
것일까요? 

기족들과 친구들을 잃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7}족과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무릇내게 오는자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기- 되지 
못하고." (녹 14:2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이 여러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 

니라”라는 잠언 17장 17절 말씀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는 순간 여러분은 위대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히지 않 

는다면， 여러분은 기족이나 친구들을 잃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따 정말로 여 

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은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지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 

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 

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십니 
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은 친구로 여기며 살려 하십 

니깨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정말 지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많은 친구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함께 할가장좋은친구를얻게 될 것입니다 

외면과멸시를받게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과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게 되면，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을 안 좋아할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 

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나 명예나 호화로운 생활을 사랑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 

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대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말합니다. “이 세상이나세%배 있는것들을사링치 말라누구 
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 그리스도인인 여 
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마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 

면， 여러분이나불신자나무엇이 다르겠습니까?세상의 길과하나님의 길을동시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두웅은 전혀 디릅니다. 두 가지는 결묘 섞일 수가 없습 

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겁든지 희든지， 옳든지 그르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길 
로 돌아가 버린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선적 
인 삶이 걸림돌이 되어 여러분은 사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 갱생판옥사 
선한 양심만이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대히 13:18). 이 세상의 길과 하 
나님의 길을 둘 다 걸으려 한다면， 그 둘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지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시­

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팀후 4:1 잉 그러므로 매순 
간 진지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 친구들은 여러 
분을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그순간부터 여러분은 영혼을구원으로 인도하 

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웅과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쁨을 잃어벼립니다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던진다는 것은 맛있는음식이나달콤한잠이나사람들과의 재미있는사컴처럼 세 

상이 제공히는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말합 
니다. “이러한백성은복이 있나니 여호외를자기 하나님으로삼는백성은복이 있 

도다 ”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이 세상 즐거웅을 잃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참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것과마시는것이 아니요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평강과희 
락이라:'(롬 14:17).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너희는근심하겠으나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 
쁨이 되리라!'(요 16:2이 히늘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기쁨을 잃는 것은 결코 

손해가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 

요누구든지 나와복음을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구원하리라~' (막 8:3잉. 여기에 끊 
임없는싸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따라살면 영원한생명을잃게 되고， 경건한삶 

을살면 영원한생명을얻게 됩니다. “만일네손이 너를범죄케하거든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보다 나으니라’(막 9:43). 이 세상의 길을 택한사람들은 영원한형벌을받게 되고， 

의인들은 영원한생명에 들어갈것입니다(마 25:46 참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음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자들에게 형벌을주시리니 이런자들이 주의 얼굴과그의 힘의 영광을떠나영 

원한멸망의 형벌을받으리로다’(살후1:8-9) 

무가치한 것들을 잃고서 영원한 것들을 얻으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 

러분은더 많은것을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분의 편에 서실 것이고 결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히나님의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무슨말하리 

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D. 예수님은 서 
머나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장차받을고난을두려워 말라볼지어다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옥에 던져 시험을받게 하리니 너희가십일 동안환난 

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 : 1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십일 동안의 환난은 아무 것도 아니며 얼마든지 침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니 ，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가를 지불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길과하나님의 길을동시에 걸으려는생각은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니중에 값비싼 대기를 지불하게 됩니다. 잠시 이 세%에 

서 고난을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메 



잉 2004년 8월 22일 

빼
빼
 

혀
』
 -
톨
『
 

*
*
。
• 
Il 

민
 • 
메
a
 

즈
·
-
매
톨
 

i<

T아
1』
 

제799호 

안수집사칼렴 

복음만을믿고따르는삶 

고 승 균 (안수집사회 부회장)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십 

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우리가 너무나 느리고 더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에서는 깊은 감사와 감격。l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 

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끈질긴 사랑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신선한 것을 들어 
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늘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사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 

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서 

부터 뜨거운 무엇인7까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가슴 속에서부터 회개의 뜨거운 눈 

물이 흘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늘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우리의 심 

령에 화살처럼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목이 곧고 뺏뺏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고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니 가슴0] 0] 어 

졌고 뼈아픈 통회의 심정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 

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전하 

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이 렇듯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으로 알게 된 이후부터 우리 충현의 성도들에게 달라 

진 것이 하나더 있다면， 그것은교회의 5대 목표를우리 삶의 목표로간직하게 되었 

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5대 목표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알지 못했고， 그래서 거기 

에 철저하게 헌신하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가슴으로 깨닫고 확신한 이후부터는 교회 

의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삶 

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많은길중에서도우리에 

게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영 

위케하는길은어떤길인지 
요? 이러한 질문에 수많은 

현인들이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기독교를 제외한 많 

은 종교들도 실은 이와 같은 인간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올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각각 심오한 
철학적 깊이를 가지면서 인간 삶의 난제들에 이를테면 죽음을 비롯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태초의 창조와 그 진행과 종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어떠한 종교도 진정 올바른 길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잠 16:25).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 럼 ‘인간 역사는 
도전과 웅전의 역사’ 로서 ，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과학문명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썩은 나무는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스포츠 

‘ 라는 명약으로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살 
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는 우리를 사망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롬 6:21). 이것이 
인간문제의 뿌리입니다. 누가 이것을해결해 주었는지요?그 답을주실 수 있다 
면 그것이 참된 길이지요 예 ，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 
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 
다(요 3:16). 친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분이 십자가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 
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생명을 포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신령한 예배’ 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 

데 ， 이제 우리는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인 동시에 귀중한 특권임을 알게 되었 

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 

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라는 말씀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일꾼 양성’ 은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많은 인내와 기.Ð} 필요합니다(덤후 4:2 참조) . 금방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와 ‘세계 선교’ 는 우리들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 

상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담후 
4:2a)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교 현장에 참여할수록 이 일의 가치와 중요성과 

보람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충현교회가 평신도 단기선교사를 파송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해야 하는 필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막 
16:15). 

‘이웃 사랑’ 은 믿음의 표현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이웃을 향하여 나타내야 할 그 

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때 행치 않고 외면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 

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 

리라" (마 10:42b)라고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우리의 마땅한의무인데도그것 

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신지요! 실 

로，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에 주신 모든 목표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돗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이 중요한 목표를 위하여 저의 모 

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거 

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특권을누릴 수 
있습니다(히 4:16). 

누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보혈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향한 공 

의와 사랑을 이루셨는지. 그분은 인류역사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 
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길이 없습니다(요 14:6) ..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시므로 영생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길 
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민간 항공기를 동원하여 ‘알라 신 만세’ 라고 외치면 

서 세계무역센터를 폭발시킨 그 곳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나요? 아니요! 그곳 
에는 죽이고 도둑질 하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한 전략과 전술이 종교라는 이 
름으로 있을 뿐입니다(요 10: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 탁월함이 인간과 우주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우리는그 영광을보게 될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을살아가면서 복음의 길 
안에서도볼수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로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한걸음 다가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렵습니까? 힘듭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십니까?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사면이 다 가로 막혀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홍해에 마른 땅 
을 내셔서 그 분의 존귀한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 
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그 앞길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위에 굳게 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 1:6). 

하증철 목새1 8.교구 지되 



저1799호 주민흥헌 

명흩 Dt Il 

2004년 8월 22일 @ 

도hl선교어I~hr한 E~.교인 1J".층 

주담의점~l한촌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 주님의 

일꾼이 필요한 나라로 보내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어 이 런저 런 모습으 

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외선교를 처음 가게 하셨고， 그것 

도 천우교회 교인으로서 충현교회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부터 주님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제 아내가 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의 수술 일 
정이 많아서 몇 달 후에나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 

들어 하는 아내를 보면서 단기선교를 포기할까 여러 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수술일정이 빠르 

게 잡혔는데 제가 단기선교를 다녀온 며칠 후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는 하나님께 아내를 맡기고 선교를 다녀왔고， 아내의 수술은 아주 잘 되어 지금은 건 

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포기했더라면 아마 큰 후회만 
남았을것입니다. 

준비과정에서 언어를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말에 의문을 가졌 

으나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눌한 현지 언어로 복음 

을전하면서 제대로알아들을까걱정했으나의외로 “아멘”을따라하고 “예” 라고고 

백할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동 
네에서 복음을전하고 “예수님 믿기를원하십니까7’ 라고질문을하자 5-6명의 부녀 

자， 2-3명의 청년， 7-8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마음 속 

으로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또 다른 마을에서 전도할 때 

2-3명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이곳으로 선교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우 

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협조적이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주었고 

마이크로 온 동네에 방송을 해줘 마을 경로당에서 의료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나의 믿음을 다그치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 

고싶습니다. 송수남(집사， 천우교호1) 

선교지에서 만난 귀한 영흔들 

그 어펀 o(흘이 

우리.의 손흘잡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 

를 앞두고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걱정들을 모두 기우로 만드셨습 

니다. 출발 전에 우리는 경찰의 
감시가 더욱 엄하여져 조심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못할 것이라 

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선교지의 기온이 4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 고생할 것이 

라는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경찰의 방 
해를 받지 않았으며 날씨도 쾌적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 

셨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선교지에서도 주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영흔들을 세밀하게 예 

비해 두셨습니다.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들을 피하는 눈치였으나 한 어린이에게 전도 책받침을 전하며 친근감을 표시하 

자 여러 어린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팀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어린이 
들은 모두 믿겠다고 대답하고 영접기도까지 씩씩하고 또렷하게 따라했습니다. 

또한 준비해간 악보를 나눠주며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율통과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사역 종료시간이 다되어 자리를 뜨자 그들은 

따라오면서 악보도 보지 않고 방금 배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 

다. 그리고저희의 손을잡았습니다. 저희가그들의 손을잡은 것이 아니라그 어 

Xf，희메께 자떼r.2I 자씌 。

선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데 막상 출발딴 날이 다가와 두렵고 떨렸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의 건강도 염려되어 비행기 안에서 내내 주님께 회개와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 결과 선교지를 밟는 순간 우리 모두는 새롭고도 무한한 힘을 얻은 듯 하 

였기에 찬송가 355장을 힘있게 합창하였다. 

우리는 시내의 한 교장 선생님 집을 방문하여 주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 

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성경을 일곱 번이나 통독하였지만 정작 주님을 영접하기는 

거부하였다. 잠시 우리들의 대화는 중단되었고 분위기는 싸늘하여졌다. 그 짧은 순 

간， 한 집사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거부당하고 물러나야 합니까?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께 간절히 기원하였다. 주님께서는 즉각 웅답하여 주셨다. 그 집사는 용기를 얻어 이 
야기를 계속 하였다 “교장 선생님， 주님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무엇입나까7’ 이 

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여 결국 교장 선생님과 그 부인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영 

광을볼수있었다. 

돌아오기 전날 밤 갑자가 강풍이 불기 시작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소 

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식당으로 가는 것을 중단하고 선교 결과에 대하 

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통역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리 숙소로 왔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교회에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 

게 주님 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끝마쳤다. 주님 

께서는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셨 

다. 그 순간， 비가 멈추고 햇살이 나면서 동쪽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조금 후 또 하나의 영롱한 무지개가 나 

타났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쌍무지개를 보여주셨다. 

“나를 위해 고생한 너희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무지개를 

보여준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감 

사하며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를 합창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한만혁(안수집사， 1 7교구) 

린이들이 저희 손을 잡은 것입니다. 아마도 헤어지기 싫었나 봅니다. 버스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 버스를 타고 시동을 

거는 순간 어디선가 찬양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바로 그 어 

린아이들이 조금 전에 배운 찬양과 율동을 하며 저희들을 배웅해주고 있었습니 

다.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요. 꿈에서 본 듯한 천사들이 찬양하 

는모습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살아계신 그리스 

도가 이번 선교를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체험적으로 깨닫 

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 사랑하심은’ 을 찬양하는 모습이 머릿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 린 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져지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메말라송}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방으 

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금 깨닫게 됩니다. 이번 선교는 저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감을 강하게 갖 

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을 사용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 

들이 근원이 되어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 

나님의 돗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한천(집사， 6교구) 

* 지난주도작안신교팀 
l 기간 | 팀 | 팀장 l 기간 | 팀 g 팀장 l 

8월 9일(월)N8월 18일(수) 11교구 3지역 석영식 8월 12일(목)N8월 20일(금) 8교구 5i\ 1억 츠T벼。치。 

8월 9일(월)N8월 16일(월) 청년(1)6 한송규 8월 12일(목)N8월 20일(금) 13교구 1지역 임연수 

8월 10일(화)N8월 18일아) 5교구 6지역 김딜현 8월 12일(목)N8월 20일(금) 16교구 1지역 김병권 

8월 11 일(수)N8월 m일넘) 4교구 6지역 박우현 8월 13일(금)N8월 21 일(토.) 12교구 4지역 저。임다그」 

8월 11 일(수)N8월 18일(수) 5교구 5지역 백봉신 8월 13일념)N8월 21 일(토) 17교구 8지역 ~~~ 

8월 11 일(수)N8월 20일(러 18교구 4지역 진학래 

* 연재시억중인전교팀 
lι--- ll를훌-11홉l볕휠톨 
8월 16일(월)~8월 25일(수) 9.교구 10지역 

8월 16일(월)N8월 26일(목) 9교구 3지역 

8월 17일(훼':8월 25일(수) 대학뱀O 

l홉l홉훌훌 
박문태 8월 17일(화)N8월 24일(훼 1교구 4지역 

홍성욱 8월 17일(화)N8월 24일(화) 2교구 7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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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ë!1흥 위하여 11도하되 하나닝이 전도항 문응 우리에·께 영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밍응 방하께 하시 11룡 구하ë!~" (콩 4:3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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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l약을 일변서도 벙힘l 않도혹 성령닝깨l서 처를 붕틀 
어추세요. 배영 매순깐 호{lH흘 하.1i( t-ff 추시고 추닝으l 

사량을 생lFtf연 진상으로 LfAf하는 0(-응과 여l수닝을 
정말 복숭보타 더 사링냥배{ t-ff 추세요. 언처l나 강사하 

딩 원항니다. 교밥습니타. 또， 추닝의 사랑응 1/-1-{고 

다른 사랑틀을 사함낸 원합L{C/-. 

v 완전한 추닝으f ~J=.도구 
나의 바꺼흘욕 o( 자리로 이도t-f혀 추셔서 디110 f 까사 

22c2 ' - '~ L.. ’ ‘c4 " 

해요. 너무L/- 세상석인 마응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추넘어I 대한 깐성향응 오우 렛어버리고 자꾸 자신이 녀 
푸 귀처바 까느 쳐 너우 t-I드고 마요o( 아파요 추LJ! •• • " L.: • I L " " c 2. - D ’ i 

내 마응 충성에서는 요든 껏을 추념깨l 성충하려 노력하 
는데 추닝! o( 땅은 녀-뮤 약응배# 긍방 지셔 쓰러x처처#셰.요요 

붕장。야F추세요. 완선한 추녕으t 챈t도구로 성%냥배l 항 
뻐ttH 추세요. 요든 껏 타 내려놓고 L/- 자신 그대료 추 
닝 강뻐1 L/-l/- 추닝만 의지하고 구하는 효진ofl/- 휠1i( 
요 

잉 추닝， 오늘은 추닝을 만나고 1뼈*겠혀요. 

잉 Lf-.를 얻l는 &κf닝으l 역사 
tκf닝， 서 여l{ 랐어요. &κf닝을 만냐고 tκf닝으l 

영문 되는데 성령닝메I서 꼭 ￡배l 하셨으연 하고 랐어 
요 그러데 내까 저혀 샌까지도 우핸뎌 냐를 샤l어지쉬l 

오태신양o(지만 지긍마지 교호l도 붕성성t태I 타니 
고， 교호l어l 단지 선구틀응 얀L/-려오는 서였01요. 오늘 
t-J특꺼l 수려호I를 함느데 꼬 요음부 추LJ응 반냐고 l/-

" 2 ’ L -, 2. M L ' " ~ '- ’‘- ‘ 
o f:l}j 01요 . 그런데 서으{ 0 (랭꺼l 많은 죄를 타 용서t-ff 추 

L L ν ，‘”‘』’ ‘ ，、

하시는 tκf닝으l 역사를 느끼l교 있는 중o (oi(요. 내 Ag 
lf과 교성으료 l/-득했던 나으l 신양생황o( nH어지1i!f;ff 
추세요. 그라고 수련회 동얀 여I비해 놓으신 tκf닝으l 
은회l를 다 받을 수 았꺼l 해추세요. tκf닝， 처 장 오르 

Xlof.요. tκf닝으I 생깐을 켈게 해추시L tHf닝 계획 
어( 01곳L배{ t-(-1-{ 양도록 추%낭H추세요. 감사해요. 

성 수 있는 꺼쇼? 선구도 선도안고 교호l에서 봉사도 
많이 해 봤는데 선 부끄랩1 {만 t-ff요. 덤으로만 l{독교 
인이라고 차부하고 다넌 치l 모습들 o (렇게 반성하는 

치l 요습o ( 선 추녕뻐l 많이 C/-l/-깐 껏이라고 믿고 싶어 

요. 고3 0 (란 핑계료 받응。( 혐H지지 않꺼l 도와추세요. 

잉 여l수닝응 통해 본 하Lt-녕 
여l수년- 하나LJoil 대해 더 자 아꺼l 되어스니타. 그도 , ci , _. -, c " -"-,, -, 2. 

얀 교호l어I 타니며 생맥H 보지 옷한 갯틀응 등을 수 았 
는 좋은 1 {호!였습니다. 폐수녕의 본성에 대해 배우연서 

망교 었던 사성을 종더 1-1-세하교 구처l석으료 。 I t-Ht-f였 
고 오라더 사시도 드꺼l 되어습니다. 벤치(L/- t-바닝으l 

2 ,.,‘ L ‘!- C ." -'1,‘ 
v 치f o{-:한il !-뼈추세요. 인사하신 성풍을 뱃치 양고， 양으로 서l%뻐1 L/-l며변서 

φ 똘 던진 껏 죄송합L/c:.t-. 
tκf닝， 여I란。 l랍니타. 。바! 그리 요2H 산 겐 야L{ 

지만 t바닝삐{1-{은 죄도 많고， 치{l/- 던선 올어I 망으셔 

서 상처투성이l/- 되었응 추닝을 생l냥(-L{끼f 많o( 죄송 

합니타 tκf닝 치/l/- 꺼응냥 수 있도록 도.ì/-추시고， 항 
상 tH할씩l tκf녕메 C/-l/-갚 수 있도록 허덕냥H 추세요. 

여l수녕사랑합니다. 

추닝! 언치I나 추닝으l 뜻응 꺼스르고 죄약으{ 김료 빠 

처드는 서흘 용서응f세요. 그러고 추닝메l서 EH초 선부터 

서어I꺼l 껴l획하신 띨틀， 치/l/- 섹앙갑을 껏고 춘비향 수 
있도록 연처I나 도와추시고 뺀ttff추세요. 사링냥f는 추 
닝! 추녕매l서는 。 l 봇얀 죄인응 위해 성자l/-으{ 그 교통 

을 받으셨는더(， 처는 자꾸 셋어 버링니다. 추녕 오습을 
세 마응 속에 새껴추시교 추녕o( 서oil꺼l 보여추신 사랑 

을 추위 샤량틀어l꺼l 성선하도록 해추세요. 추닝쩌l서 사 

링낭f시는 o (틀울 01찌 치l까 사링낭f지 않을 수 있겠습니 

객제 되는 많은 죄악틀과 부텃켈 때마타 타시 tH엔 여l 
수닝을생맥벼 01껴냉 수 었꺼l 묘f추세요. 여l수닝으l 

。 t릉요료 l{도드립니타. 

V' Lr.와 타론 *κf닝으t 성풍 
요능 。 l선어l 오르고 냈던 강바닝만。 l 까지신 성풍과 

강f-L/-닝과사량ol ￡벼{ l/-진 성풍을 배웠습니다. tκf녕 
머l서느 서흐l까 디1요 초l만요 서1-(러도 노하l{르 더디 하 L . -,-, ., L$ L - ' , 2. 

시L 노하셔도 동이귀시고 처벌t-(-1-{ 양으시띠 초t약을 

용서삶|고 불상응( o::(l{신다는 껏을 f:j H웠습니다. 처는 

처에게 소으~/- 잔요하 사2fo( ~J요며 미워하고 욕서하 
v 복숭보다 더 사랑웅배f tH추세요. 

4 

바. 추닝 o(런 치I 맘。 l 응을링 때마다 붕틀어추시고， 

&κf닝， 서에꺼I 띤처I나 말씀해 추시는 껏을 듣고 싱 
습니다 도오f추세요. 항상 l{도오f 말씀으로 양o(-l/-띠 

여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추녕깨/ 외치하고 오든 껏을 

맡꼬l 수 있꺼l 도오f추시용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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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옷하던 오습틀을 동아보꺼/ 되었승니다. 서도 kκf닝 

으l 성풍을 닮1 ( 원합L{타. 

서I례률 '1대하며 

충현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불교서척이 

며 ， 대순진리교 서적이며 ， 기독교서적 퉁을 살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종교에 폼을 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현교회에 다니는 직장 동료가 현재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다며 배우러 가 보자 
고 제안해 한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바로 따를 수 없었지만 저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오랫 

동안 궁금해온 터라 관심을 갖고 동료를 따라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우변 럽다고 빠지고 만날 사 
람이 생겨도 그냥 빠졌습니다. 집과 교회가 멀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계속 듣고 매주 교 

회를오다보니까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차츰 믿음도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순간부터인가 주일 
만 되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게 되고 주말이 되면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약속도 예배시간에는 

잡지않게되었습니다. 
지난번 학습을 받을 때 배운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교육을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지 

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런 거부반웅 없이，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예!" 라 

는 대답이 나온 것이 가장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는 믿음을 갖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 

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만 전도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와 멀리 살아서 일단 힘들기도 하고， 제가 처 

음 전도 받을 때처 럼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잘 납득하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습 
니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한국 전통 문화와의 충돌입니다. 친 

한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기독교식 장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닥칠 때마다 난감합니다. 이때 전통을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힘든 것은 헌금문제입니다. 얼마 

를 해야 동운지， 하나님이 나의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다가도 많이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새가족부 선생님들처럼 말씀을 잘 설명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 

사도많이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세례가기대되고빨리 세례를받기 원합니다. 
오형근 (성도， 새가족부) 

상반기 주간성경공부 후기 

‘Ol저l 남은것’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온다. 사 

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족보를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한 치의 오차도 없01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이 어떤 시 

대와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족보에는 놀랍게도 이방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여인을 

사용하심으로 이미 이 세상을향한구원의 계획을밝히신 것 

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선교를 하고 있는 것 
도바로 이런하나님의 놀라운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깨달 

았을 때 감사가 터져 나왔다. 

주님의 죽음을 대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살 

아왔나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역사가 주 
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주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하는 회개를 

하였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에도 통참할 수 없음 

을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 

리시는 주님을 대하면서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는 것이다. 
내 계획과 생각，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어야 한 

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1" 마태복음 전체가 바로 이 

명 령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이 명 

령을 이루셨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명령 

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 

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앙미정(집사，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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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교회합방 • 창학생엉성훈련 

는데 목사님께 선국 일꾼으로서 배입야 

알 말씀을 듣고 구치|적으로 실선애야 알 

일들을상로님께듣는다 

또안 ， 선국일꾼이 기본석으로 갖줘야 

압 과제로서 예배 삼석과 선교， 선도 등 

을 판리안다 . 이 일은 전액 상악생으로 

선발되어 오랫동안 우배 선국일꾼 양성을 

위애 임써온 네 명의 선배 상악생이 담당 

만다 예배시간 선 , 우에 안내실에서 뭔가를 적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는데 ， 안내실 
야에서 처으이드으 파리하느 이드이 서배 자하샌드이다 . 이드으 차하샌드의 예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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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판리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에의 권연과 확인， 전와십방 등도 담당안다 

죄근 들어오t서 장악생 교육에 .웅요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성경얽기이다 장 

악위원외에서는 장악생들에게 성정을 1년에 2독알 것을 권장아고 있다 처음에는 상 

악생들이 부담도 갖고 어려입쨌는데 장로님들도 동삼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박차를 

가아고 있다 지금은 상악생들에게 1년에 2독은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 일들은 상악생이냐 상악 위원외 자체에서만 이루어지기는 임들다 . 상악생 교육 

이외의 앵성적 엽무도 상당안데 ， 장악생들과 판련안 모든 앵정 엉무는 교육국에서 판 

리안다 교육국에서는 상악생을 뽑을 당시 신성서 및 여려 가지 제출 서류들을 섭수 

받고 교육에 멸요안 교육 자료 및 장악생에게 멸요안 성보를 제공안다 상악생 자걱 

이냐 신성 방법 ， 날짜 등은 매 시기마다 추간 중연에서 볼 수가 있다 

지난 13및 금요얄 예배 우 응f자리에 모여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베다니 올로 몰려갑 

다. 젊은이들이 모여 앉은 베다니 올에서는 포 얀번의 여l배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다. 

예배 설교자는 “녀의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안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나님 아버지 앞에서 섞지 않고 기억암이니"( 삼전 1: 3 )라고 말 

씀을 읽고 선국 일꾼들의 발 일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쨌다 

선국의 일꾼은 일을 하는 목표가 세상의 일꾼과는 다르다 세상의 임꾼은 자신을 

위해 일을 안다 자신의 수입， 자신의 밥선 혹은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일을 안다 자 

기가 모든 색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에 의지아며 실때에 대안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나 선국의 일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선안 주인으로 모시는 소망을 품고 임을 

얀다 아냐님의 역사가 온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일을 안다 때문에 세상의 일꾼과 
가이 붕야아지 았다 저묵이끄의 이으 미으。로 아느 거이니 세삿의 이꾸처려 ‘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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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으까 7"하느 붕아가으 가지 아느다 처묵의 이꾸의 이으 와서아시느 부으 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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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므로 반드시 완성된다 때문에 선국일꾼은 반드시 이루어질 선국을 양해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냐아가는 것이다 선국임꾼은 이를 아나님 암에서 쉬지 않고 기억해야 

전국얄관 양성의 및환el 장악생 영성훈탠에 잡여하고 단 휴 문득 꾸리가 장악생들 

만을 전국g꾼이라고 생끽f하고 있는 것은 아딘가?’하슨 생간이 들었다. 츄님께서 우 

리 모두를 부르신 은혀l와 이유는 같을텐데 우리가 하나남 냐라의 얄을 이들에게 떠맡 

겨 버리려는 생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다. 악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얄 

지라도 중연의 성도는 모두 사랑의 수교와 El내로 얄을 하는 전국 얄꾼들이다. 차신 

이 성도이고 전국 얄꾼으로서의 소망을 품고 있다연 장악생들에게 요큐되어지곳이 선 

교와 전도， 말씀과 예배에 잡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전국복음이 아닌가 반다. 

띔리/편집실 

안다 

선국일꾼을 길러내는 과성에는 실제로 선국일꾼들의 많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 

다 . 담당 목사논 상악생들이 제줄안 신앙 간증과 신앙 논술을 모두 읽고 채집하여 다 

음 악 71 장악생을 선별안다 여기에서 선멸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신앙파 봉사이 

다. 그 사라이 사라의 수고와 이내르 하고 이느지르 보느 것이다 . 또안 여선 멋의 장 ’ L "2 λA. L 근 L A"'-L ' )、 ) 

악 위원외 장로님들은 장악생을 뽑을 당시 악생들을 연집 ， 연담아고 악생들의 신앙과 

정신 ， 선국일꾼으로서의 자적 응을 보고 

어려운 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안 

다. 

장악생을 뽑기 위안 일 뿐맏 아니라 그 

들을 선국일꾼으로 양육하고 판리아는 일 

도 진앵된다 상악생 영성 분련과 같은 것 
들이 그 일들 웅의 하냐이다 상악생 영성 

운련은 악71 웅 우 번에서 세 번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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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선(5) 

손인순(16) 

손인순(16) 

이용주(15) 

이인순(1) 

이현자(3) 

지정록(11) 

지정록(11) 

김무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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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일찬송 346장 “값비싼홍빠를주께 드린”은마가복음 14장 3 
절 말씀에 있는 “ ...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말씀을 배 

경으로 작시되었다. 특별히 2절과 4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묵상 

해보자. ‘ 19 

19 

19 

19 

2414 

2415 

2416 

2418 

2419 

2422 

* 충현교회의 한 기족이 되기를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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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00 

2402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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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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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연약한 자에거/ 힘을 주고 고들딱고 어두운 요l생길을 분깨/ 하섰으며 

성실함과 인LH로 영흔들을 주께 이끌겠다는 것이다 값비싼 흥삭쿠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한앙해야 한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까지 주꺼/ 몽사하며 

살게 하λ/며 펑안히 가꺼/ 하옵소서 아멘 

인생 끝날까지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 며 헌신하다가 주님 이 부르시 
는 그 날 영원한 본향에 평안히 가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찬양합시다. 

(찬앙위원회) 

4절 



저1799호 추낀흥헌 

교피소석 

띠 위임목사의사역을성령께서통치하심으로성 

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X까복음만 전하는통로가 되게 하 

소서. 

a 예배 때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 

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싹도께 엎드려 

경배하는성도들이 되게 웹:서. 

a 단기선교에 죠뼈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혀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앞} 역 

사허짐을 간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혀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하소서 

냉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통해 복음을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71를 더 

갚이 앨까며 은혀l 안에서 자라게 웹:서. 

딩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 십재}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뺀l서 

자라게하소서. 

g 십자가 앞에 엎드라는 거듭난 천국일문들을 
통해f 그리스도앤l서 이루어지는하나님의 

내1를보거l 히소서. 

앉필충현 71도으l 창 +2004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등록요빼 

교육국에서는 9월 7일부터 싸되는 주간짧공부 충현전도대훈련 교시앙성부 · 짧대원앙 
성부의 gη}신정을 받습니다. 훈련을 원하는 성도들은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8월 22일(주일)"'9월 12일(주일) 2. 장소 및 문의 : 제1교육관 2층 교묶{내선 473) 

모임 

짐소: 갈릴리흘 

·연역징병주소파악 

교회에').1 발간핸 인쇄뚫 신앙 증진 목적으로 전후방 현역장병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엉확한 주소로 반승랑이 많아 
정확한 주소를 다시 파앤/페 합니다 보관 중인 앙식에 의거뼈 
2004던 9월 5일(주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깨출앙식은 군전도회에 비치되어 있음) 

며 치 
o 0 

대 상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25(수) 

임현덕/윤우선 

• 남녀전도부월례회 잠석대상자변경 
8월부터 남녀전도부 월례회의 침썩 대상자가 01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 
님녀전도부 연합회장 월례회 | 님녀전도부 전팩장 월례회 
각 교구 님녀 연합회장 | 각 교구 남녀전도부 전도회징 

(바울， 베드로， 요한， 한니 

에스더 루디아 마리Of] 

매월 넷쩨 주일 15:00(22일부터) 

베다니훌 

29(주일) 

안창덕/류진희 

매월 넷째 주일 15:00 

전도위원회회의실 

26(목) 

0] 종대/표왕열 

맡괴 
징 소 

별세 

김승복 타교권사 김광 집사의 모친， 박종영 권사의 시모， 4교 

구 방배6구역/ 2일 별세 ， 1 2일 장례 

2 최우성 성도 정가민 성도의 장인， 최태희 권사의 부친 ， 17교 

구 1<>，-R-역/ 11일 별세 ， 13일 장례 

3. 유태임 타교권사 최명덕 성도의 모친， 최애순 권사의 시모， 

17교구 하얀구역/14일 별세 ， 17일 장례 

·F쉰I캔잉딛흩김~ 

예배담당 안내 (8/25-8/29) 

날짜 며| 배 여|배전 찬양 사회 기도 서~ jj! 

8/25 수요 l 방준영 이혜자 심자가 은혜를 따라서 (스 8:21-23) 이경준 목사 

8/25 수요II 으ι|스이 E 김정자 나의 하나님(룻 1:15-18) 김익환 목사 

메27 금요집회 플룻j냄w:소프라노조수젠가브리엘중창단 이종대 이태복목사 

8/'l) 주일 l 김준희 엄펼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딩후 3:12) 윤수일 목사 

8 잉 주일 II 어느민족뮤게나외/임따엘남생중갱단(지도 : 강만쉬 임현덕 이창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딩후 3:12) 장 훈 목사 

8 찌 f~m띠 나같은죄인살리신외/혼민희진(할렐루야왜l스트라) 이종철 한송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ì(딩후 3:12) 정현민 목사 

8!'l) 주일 W 0] 세상험하고외/소프라노김송자(0맨찬빼 솔로이스트) 이경준 함철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ì(딩후 3:12) 조규호 목사 

8 잉 주일 V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떼벤엘중창단(지도 : 강한내 안치원 장철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딩후 3:12) 정충신 목사 

에% 주일찬양 ~.차O 더「 조홍진 선택된 냐그네(벤전 1:1-7) 정진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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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밍부 교구위원회 

이종철 김영훈 
선교위원회 9교구 

방준영 나광영 
8교구 11교구 

위건량 김익환 
씨ìf족앙육1부 1a교구 

이희식 최종철 
중등2부 중등1부 

정충신 양재웅 
초등부 중등3부 

이재영 이경준 
10.교구 1 5.교구 

· 위임목사 김성관 

이병학 
업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구짐 

최무길 
김시위원 

오진국 
예배위원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현따원낌 

이종석 
기획위원징 

노광헌 
딩회서기 

이 훈 
진잉위원징 

조인제 
몽시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징 

강모용 
징던2부장 

문홍구 
몽써원 

· 시무장로 

안종욱 
쩨징위원 

이정우 
칭년2부징 

전홍렬 
예배위원징 

김영수 
11교구생 

차신득 김광남 
짧루O앤엠징 깅A써원집 

진홍용 
행징위원징 

이갑재 
15.교구정 

김의철 
기획위윈 

엄필성 
쩨3교육위원징 

김영길 
옹A애원징 

이창호 
진도위원징 

임무천 
긴축위원징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보」 양 U 

II 오전 9:00 본 당 

주 일예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lV 오후 1 :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Hll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lJ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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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준 
12교구 

안태순 
8교구 

전은희 
18.교구 

이복순 
19.교구 

• 남전도사 송요한 (외신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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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여전도사 

정연희 신똥자 
9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6교구 

조욕자 강덕펼 
7교구 16교구 

김정자 이수경 
15교구 19.교구 

김환기 
9교댐 

김구형 
재2교육위원정 

정태두 
진도위원 

김영은 
행정위원 

김영달 
A밤국징 

박철구 
전도위원 

황의만 
4마~~~ 
‘-OT。

노영한 
3교구징 

이태식 
10.교구징 

배춘식 
13교구징 

강철형 
1뻐구정 

한송규 
신혼1냉부정 

박덕양 
세1댄뽑1부정 

퍼l숭 
신교위원 

안동현 
지링~때부정 

조종환 
빼뻐부장 

최지윤 
징년1브징 

황영일 
고g훨무원g 

박홍규 권명옥 
기뾰I~많햄 세1덕잉뿜2부g 

정청길 
예배뿜 

이계인 
O멘옆때g 

이실호 박찬섭 
셰팎등록부징 쩌1교육위원 

이형수 
딩회부서기 

신상수 
예배부징 

김단용 
14교구장 

원웅철 
채1교육위원징 

최윤덕 
1꼬구집 

구 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 

l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 2: 10 교육관 501호 
영아부 11 오전11:00 

장년 l 부 오후1 2 :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10 :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10: 50 제2교육관 1층 

장년 3 부 오후1 2: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1 2:15 갈렬리훌 
3: τcr-a「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흥가정부 오후1 2:15 교육관 204 ， 205호 
소 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l충 
중 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전뼈(학생}α후 l뻐성앤 교육관207호 
τ"τt ‘2 !p-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l 오전 9:15 11 오후1 2:15 갈렬 리훌， 베다니 흘 

.ïL τc fH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 07호 

대학부 토， 오후 4 :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2f-\ 나}õï!-&- 충현 복지관 

- 청 년 l 부 정오， 1 2: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11:00 아 벤 훌 

l 진입지휘자 서준성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독창지 김소연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퇴 

윤석민 
실로잉칭웹g 

함철주 
A엠부정 않

 
網

장철환 
진도위원 

안석현 
5~구징 

권사전체월례회 

일시 : 29일(다음주일) 15:00 

2，권사 4지회월례회 

일시 25일(수) 수요1부예배후 장소 ; 영아부실 
3，군전도호|월례회 

일시 27일(금) 18:oo(식사 17:00, 만나흘) 

장소 . 베다니홀 

이달욕 
찌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 뼈tanoous translations in 타191ish ，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r맹니age are avai빼leatthe 앉Mlf1 0’ d성<W，α'Ship 않vice， 
때 sri 벼nkan， α1inese， Mor뺑때1， Rus때1， H띠i ， and Ir애αleSian are aISO available al the one 0' CIC성<Wrx양lip않vice 


